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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祭祀遺蹟 事例

-靑銅器時代 農耕聚落을 中心으로-

李宗哲(全北大學校博物館)

  Ⅰ머리말

  유대관계가 강한 취락사회에서는 그들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다양한 질서가 존재했을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질서는 취락구성원들로 하여금 취락의 존립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락민들의 생활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례나 제사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례는 제사, 제의, 공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절차이자 의식이다. 이 가운

데 제사(祭祀)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하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통털어 

말한다. 특히「祭」와「祀」는 갑골문에서 유래된 문자로, 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집어 제단에 바치는 모습을, 사는 제단 앞에 있는 갓난아이의 모습을 의미한

다(김성재 2000).

  『국조오례의』에는 제사의 대상에 따라 천신은 사(祀), 지기(地祇)는 제(祭), 인귀(人鬼)

는 향(享), 문선왕 공자는 석전(釋奠)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

(圓丘壇), 땅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

단(先農壇),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단(先蠶壇) 등의 단을 마련하여 자연신에게 제사

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삼국시대 백제의 제사 관계 기사를 볼 

수 있는 『삼국사기』「제사조(祭祀條)」나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의 제사는 국가 차

원의 제사로서 하늘에 대한 제천(祭天), 땅에 대한 사지(祀地), 오제신제사(五帝神祭祀), 왕

실의 시조와 국모에 대한 제사, 산천제(山川祭)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서영대 

2007). 비록 삼국사기와 국조오례의에 사용된 문자는 상반되지만, 하늘과 땅을 매개로 바람

을 기원했다는 점은 공통된다.

  필자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신창동을 중심으로 ‘도작 농경사회의 제사와 의례 문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제사유적의 소개보다는 도작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 혹은 의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1). 특히 광주 신창동 유적은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농경사회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청동기시대의 농경문화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와 연관될 수 있는 입대목(立

大木) 제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한국의 제사유적

  우리나라의 제사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사유적은 60여 곳 

1) 우리나라의 제사유적에 대해서는 조현종(2014)에 의해 개괄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조현종의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조현종, 2014, 「祭祀考古學-선사ㆍ고대의 祭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  

   고학회 학술대회,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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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며, 생활제사ㆍ수변제사ㆍ항해제사ㆍ분묘제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현종

(2014)은 이 유적들을 검토한 결과 생활제사, 생산제사, 분묘제사로 분류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이 유적들 가운데 신석기~원삼국시대의 제사유적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 제시된 유적들은 제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사례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사 혹은 의례 흔적들은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

장영역에서 각각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신전으로 추정되는 

초대형의 굴립주건물(고상가옥)은 부여 송국리와 사천 이금동 등 지역의 거점취락으로 볼 

수 있는 유적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시대 연번 유적명 유구 또는 성격 내용

신석기시대
1 영종도 는들 적석유구 回자형의 방형 구획

2 진주 상촌리 적석유구 구(溝) 설치

청동기시대

1 부천 고강동 적석유구+환구 적석유구, 원형 도랑

2 보령 관창리◼ 토기가마군,동지주건물 토기생산 제사

3 부여 송국리◼ 신전 대형 굴립주건물, 울책

4 진안 여의곡◼ 집석유구, 입대목 파쇄품,원형수혈,운반로

5 나주 운곡동 암각화 격자세선문

6 남원 대곡리 암각화 발패형, 성혈

7 여수 돌산 세구지 제사유구 파의식관련 암괴

8 여수 오림동 암각화 마제석검, 인물

9 고령 양전동 암각화 동심원, 가면, 기하문

10 합천 영창리 수혈, 토기가마 세형동검, 탄화물

11 산청 묵곡리 구상유구 및 수혈 구하도 주변 구에 파기

12 산청 백운리 매납 청동기 매납

13 진주 대평리 어은1 집석유구 주거군,집석유구,경작지

14 창원 남산 환호 석기와 토기 폐기 등

15 창원 상남동 구상유구, 환호 도랑 내부 다량의 토기편

16 창원 토월동 제사유구, 환호 도랑에 대량의 토기편 등

17 마산 가포동 매납 청동기와 석기를 매납

18 사천 이금동 신전 초대형 굴립주건물

19 대구 동천동 수변제사 집석유구, 집수지

20 대구 진천동 입석, 석축 석축 기단

21 청도 사천리 유물산포지 농어구 출토

22 청도 예전리 매납 비파형동검 매납

23 울산 대곡리 암각화 바다동물과 육지동물

24 울산 천전리 암각화 동물, 기하학무늬

25 포항 인비리 암각화 석검과 석촉

초기철기시대

1 보성 조성리 수변제사 토기, 목기, 복숭아씨

2 안성 반제리 제사유적 환호

3 오산 가장동 제사유적? 주거지, 수혈

4 화산 동학산 제사유적 환호, 소형토기, 파쇄품

5 전주 효자4◼ 매납 세형동검, 동경 등

6 완주 상림리◼ 매납 동주식동검 26점

7 광주 신창동 저습지(복합마을) 현악기, 북, 소형토기 등

8 대구 만촌동 매납 동과, 동검, 검부속구

원삼국시대
1 부여 논티 제사유적 대형토기, 철기, 곡물

2 고성 동외동 패총 수혈 조문청동기, 토기류, 뼈

[표1] 신석기~원삼국시대의 제사유적(조현종 2014)                            (◼는 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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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농경취락과 제의 사례

  1. 거점취락과 신전(神殿)의 등장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은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적 노동력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집중은 일손이 많이 드는 파종기나 수

확기에 이루어지는데,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의 5월 

파종제와 10월 수확제는 대표적인 농경의례로 볼 수 있다(노중국 2010). 비록 시기적인 차

이는 분명하게 존재할지라도, 농경의례로서의 일반적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례행위를 위한 노동력의 집중, 참여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그에 따

른 조리담당자들⋅분배자들⋅소비자들의 관계, 흥을 돋우는 음악과 춤의 집단유희, 축제 성

향의 의례과정에서 비롯된 노지⋅구덩이⋅깨진 그릇들과 쓰레기 등 각종 구조물과 잔존물들

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물질적⋅관념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의례 공간은 취락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적 기능을 수행했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의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들 중에서도 초대형의 고상가옥(高床家屋)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큰 규모의 고상가옥 혹은 일반적 규모의 굴립주건물은 보령 관창리, 부여 송

국리, 공주 신영리, 익산 영등동, 영암 장천리, 대구 동천동, 청도 진라리, 사천 이금동 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표2), 곡물창고⋅의례장소⋅공공집회소⋅신전 등으로 해석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부여 송국리 12차 조사 1호⋅2호, 사천 이금동 60호⋅61호와 같

은 초대형의 고상가옥은 일반적인 잉여생산물 창고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취락에서 초대형에 속하는 건물로서 일반적인 규모의 굴립주건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과 타당한 용어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림1). 이러한 관점  

  

유적명 유구명 축조방식 규모㎝ 면적㎡ 도면

보령 관창리

KC204 4칸×2칸 1020×260  27

KC210 7각형 800×770 43

부여 송국리

1호 11칸×1칸 1900×310 59

2호 11칸×1칸 2400×340 82

대구 동천동

5호 10칸×2칸 1416×210  30

6호  7칸×2칸  900×262  24

청도 진라리
2호 11칸×2칸 1440×200  29

3호  9칸×1칸 1232×210  26

사천 이금동
60호  □칸×2칸 2900×600 174

61호 19칸×2칸 2600×500 130

[표2] 대형ㆍ초대형 고상가옥 현황 (평면적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잔존수치는 (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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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자는 일반적인 주거의 규모를 전후하는 굴립주건물은 보관창고 개념으로, 특정한 위

치에서 특정한 형태로 축조되거나 주거의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 되는 

굴립주건물은 의례용 고상가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고상가옥들을 특수적 기

능을 수행했던 건물이라는 가정하에 제의와 연관된 신전(神殿)으로 보는 견해를 지지한다.

  [표2]에 제시된 유적들은 거점취락이거나 준거점취락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농경문화

를 배경으로 성장한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대규모 취락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송국리형문

화 단계의 대형 및 초대형 고상가옥은 면적 비교에서 크게 3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대형

의 규모를 상대적인 규모 서열로 나눈다면 제1군은 이금동, 제2군은 송국리, 제3군은 관창

리⋅동천동⋅진라리 등으로 구분된다(그림2). 이러한 면적 비교는 송국리와 이금동의 초대

형 고상가옥이 갖는 특수적 기능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제1군은 규모가 워낙 커서 세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안재호는 

이금동 취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굴립주건물을 창고로, 61호 고상건물을 의례공간으로서

의 기능이 매우 높은 건물로 추정한 바 있다(안재호 2009).

  제2군과 제3군은 송국리형주거의 최대면적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구분  

  

[그림1] 송국리⋅이금동 취락 내 초대형 고상가옥의 분포(左_손준호 2010⋅右_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재편집)

[그림2] 대형 및 초대형 고상가옥의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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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현재까지 송국리형주거의 최대면적 상한은 55㎡내외로서, 전국적 분포를 막론하고 

초대형에 속하는 범위이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송국리형취락민들에게는 새로

운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유일한 취락은 부여 송국리다.

  제3군의 면적분포는 일반적인 중형과 대형 주거의 범주에 속하고 있어, 취락마다 자연자

원의 확보 여부와 건물 규모에 대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특수한 기능의 고상가옥을 축조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령 관창리B 취락은 101기의 주거지 가운데 초대형 주거는 54~56

㎡범위에 위치하고 있어 고상가옥과 송국리형주거의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창리B 취

락에서 최대규모는 KC78호 송국리형주거의 55.8㎡이기 때문에 고상가옥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점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대형의 고상가옥이 새로운 시각에

서 차별화되고 거대화되는 것은 부여 송국리와 사천 이금동 취락에서 였음을 바로 알 수 있

다. 

  한편 부여 송국리에서 조사된 고상가옥과 주변에 설치된 울책(鬱柵)은 우리나라 청동기시

대에 보기 드문 시설이다. 울책은 통나무 등을 빽빽하게 세워 만든 울타리로 추정되고 있어 

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주변의 공터(광장)를 아우르는 이러한 정황은 대

규모 인력동원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취락 내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송국

리 취락의 특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정치영 2009).

  송국리형문화단계의 초대형 고상가옥이 일본 오사카후(大阪府) 이케가미소네(池上會根) 유

적에서 확인된 기원전 1세기 대의 대형건물지와 동일한 성격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사회발

전 단계의 배경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즉 일차적으로는 취락민

을 집결시켜 종교적이든 의례적이든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공유의 장(場)을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형태가 대부분 좁고 세장한 복도식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구

심적(求心的) 공유보다는 종횡적(縱橫的)인 공유가 예상된다. 결국 제의를 매개로 대중적 지

지와 공감을 통해 취락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 체제의 구축과 안정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착취적 또

는 관리자적 지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2. 농경 취락과 입대목(立大木) 제의(祭儀)

  입대목은『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韓條)」에 기록된 소도(蘇塗)의 의례목(儀禮木)이

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

으로 솟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입대목 제의는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적 의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맹점이다. 

  입대목은 지금까지 기록에 의한 인용에만 의존했을 뿐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적극적으

로 제시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근거자료는 다소 부족하지만, 취락공동체의 농경의례 가운

데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농경취락인 진안 여의

곡(이종철 2014)과 김해 율하리(경남발전연구원 2009)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진안 여의곡 유적

  진안 여의곡 유적은 송국리형주거, 묘역식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밭, 상석

운반로 등으로 이루어진 전북 동부지역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거점취락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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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진안 여의곡 1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

1호 수혈은 2단으로 굴광된 원형 수혈로

서 1단 수혈의 직경은 105㎝이고 깊이는 

30㎝, 2단 수혈의 직경은 40㎝, 깊이는 

표토하 70㎝에 이른다. 중앙부에 대목을 

설치하였다면 통나무의 두께는 30~40㎝ 

내외로 추정된다. 1단 수혈 바닥에서는 

인두대 크기의 천석이 가장자리에 놓이고 

무문토기편, 할석과 천석이 그 내부에 존

재하고 있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심발형

토기로 추정되는 무문토기편 1점과 편인

석부로 여겨지는 미완성석기 1점이 출토

되었다(그림3). 

  이 수혈은 매장영역과 생산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야산과 매장영역 사이

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지(空地)에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 지점은 매장영역과 생

산영역의 경계부이자 매장영역까지 덮개돌을 운반해오던 상석운반로(이종철 2003)의 종착

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의곡 취락민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4).

  먼저, 1호 수혈이 입대목과 관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단 굴광의 정연성을 들 수 없다. 2단으로 굴광한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수직으로 굴착한 것은 기둥과 같은 통나무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으

로 사료된다. 지표로부터 70cm 깊이로 묻힌 기둥은 매우 견고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혈의 중앙부에는 천석과 할석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배치는 무엇인가를 세운   

   

[그림4] 진안 여의곡 1호 수혈의 위치 및 유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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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김해 율하리 B-14호 수혈

후 뒷채움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의 2단 수혈에 기둥을 세운 후 작은 돌들로 상부 

공극을 메웠을 것이고, 그 바깥쪽과 위에 인두대 크기의 천석을 놓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1호 수혈은 여의곡 유적에서 조사된 무덤이나 여타 수혈유구와는 전혀 다른 굴착방

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당대의 소형 석관묘나 옹관묘와 다를 뿐만 아니라 무덤이라고 하

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일반적인 수혈유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이 수혈은 특정 장소에서 특수한 기능을 위해 굴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솟대나 입대목 신앙은 대체로 주거영역의 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안 

여의곡은 주거영역이 야산에 입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지를 이루는 공지가 필

요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장영역과 생산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1,500㎡ 

이상의 평지는 매우 유용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수혈은 공지의 선택과 설치

의 의도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1호 수혈이 입대목의 흔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록에 나오는 입대목은 한(韓)의 문화요소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의적 전통 혹

은 원초적인 입대목 제의는 송국리형문화단계의 어느 시점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의곡의 입대목과 1,500㎡ 이상의 공터는 매장영역과 생산영역(밭)의 경계부에 마

련되어 있는 점에서 조상신 숭배-분묘축조-농경신 숭배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거영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편에 야산이 있고, 앞쪽

에 무덤군과 금강을 마주하고 있어[背山臨水] 제의 수행을 위한 종교적 경관으로 적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입대목과 공터는 여의곡 취락의례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에서 무

덤(지석묘) 축조를 위해 상석운반구와 운반로를 이용하여 채석장으로부터 무덤군까지 상석

과 벽석 등을 옮겨올 때 수행했을 운반의례, 무덤 축조 시 행해졌던 토기와 석기의 파쇄의

례, 파종기와 수확기에 이루어졌을 농경의례, 금강의 범람 시기나 가뭄기에 행해졌을 기원

의례 등 다양한 제사와 의례를 주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 김해 율하리 유적

  김해 울하리 유적은 송국리형주거, 묘역식 지석묘, 석관묘, 목관묘, 토광묘 등으로 이루어

진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이다. 이 유적

에서 조사된 수혈유구는 여의곡 유적의 사

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구조와 성격이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다.

  B-14호 수혈은 2단의 원형 수혈로서 1

단 수혈은 192×184㎝, 깊이 50㎝이고, 2

단 수혈은 100×80㎝, 깊이 30㎝를 이룬

다. 1단 수혈 상부에는 중심부에 30㎝ 길

이의 사각 공간을 남긴 채 커다란 할석이 

십자 모양으로 놓여 있고, 2단 수혈 바닥에

는 직경 30㎝의 원형 공간을 남긴 채 소할

석들이 둥글게 놓여 있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분명한 연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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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김해 율하리 B-14호 수혈의 위치 및 유구 분포도

  유적 보고자도 이 수혈의 구조적인 특징을 간과하지 않고 청동기시대의 솟대였을 것으로 

추정은 하였지만(경남발전연구원 2009), 단순히 추정에 그쳤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좀더 발

전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율하리 수혈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무덤이 함께 조사된 지점에서 확

인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분묘 유적에서 

이단 수혈과 같은 유구가 확인되거나 연계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주거영역과 매장영역 사

이의 공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

라는 점, 그리고 수혈에서 확인된 크고 작은 할석들의 배치는 구조적으로 원형의 대목을 지

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율하리 수혈은 구조적으로 여의곡 수혈과 궤를 같이 하며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①2

단 수혈로 굴광된 점, ②대목의 지지를 위해 흙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할석이나 천석을 이

용하였다는 점, ③수혈의 깊이가 율하리는 80㎝, 여의곡은 70㎝로, 깊고 견고하게 묻었다는 

점, ④독립된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공터에 위치하지만 매장영역에 인접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두 유적의 차이점이 있다면, ①율하리는 1단 수혈 중앙에 큰 할석으로 대목을 지지한 반

면, 여의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점(물론 존재하였으나 상단부가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②돌의 지지 위치는 율하리가 수혈의 하부과 상부인 반면, 여의곡은 2

단 수혈 상부 또는 1단 수혈 바닥인 중간부라는 점, ③율하리는 2단 수혈 중앙에 원형의 소

할석열로 대목의 중심을 잡은 반면, 여의곡은 대목과 거의 동일한 직경의 수직구덩이였을 

가능성, ④율하리는 출토유물이 전혀 없는 반면, 여의곡은 미완성품과 파쇄품을 넣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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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⑤율하리는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의 사이에 위치하는 반면, 여의곡은 생산영역과 매장영

역의 사이에 존재하는 점이다.

  여의곡과 율하리 입대목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구분 여의곡 율하리

공통점

￭ 2단으로 굴광한 수혈

￭ 크고 작은 할석이나 천석으로 수혈 중앙의 대목을 지지

￭ 깊게 굴착(여의곡 70㎝, 율하리 80㎝)

￭ 두 영역 사이의 공터에 위치하지만 매장영역에 인접하여 설치

차이점

￭ 1단 수혈 상부에 대석 확인 안 됨 ￭ 1단 수혈 상부에 대석으로 대목 지지

￭ 수혈의 중간에서 돌로 대목 지지 ￭ 수혈의 상단과 하단에서 돌로 대목 지지

￭ 대목과 동일한 직경의 수직 2단 수혈 ￭ 원형의 소할석열로 지지하는 2단 수혈

￭ 미완성품과 파쇄품이 출토 ￭ 출토유물 없음

￭ 생산영역과 매장영역 사이에 위치 ￭ 주거영역과 매장영역 사이에 위치

[표3] 여의곡과 율하리 유적 입대목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의 고고학적 근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율하리 입대목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율하리 입대목은 여의곡 유적과 마찬가지로 송국리형문화 단계부터 원초적인 입대

목 제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대목 

제의는 송국리형문화를 향유하는 다른 대규모 취락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입대목의 위치는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을 서로 이어주는 공동체적 제장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해 취락민들의 자의식과 조상신에 대한 숭배를 확인하는 중심지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셋째, 북동-남서향을 이루는 구릉 주변은 넓은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사천 이금동과 

마찬가지로 경작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에 논이나 밭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에 농경의례로서의 제장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여의곡과 율하리 유적의 청동기시대 사례 외에 전주 송천동, 익산 배산ㆍ광암리, 담양 성

산리ㆍ오산, 나주 구기촌, 해남 분토리 등지에서 조사된 수혈을 입주제사(立柱祭祀)의 흔적

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이영철 2014). 이들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겠지만, 무엇

보다도 입대목을 세울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과 다른 수혈유구와 차별될 수 있는 변별성, 

입대목의 위치가 갖는 취락에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맺음말

  한국의 제사유적 사례를 다룸에 있어 최근까지 조사된 다양한 유적이나 문헌기록을 정리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초

점이 광주 신창동 유적과 농경의례에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신전과 입대목 신앙을 집

중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 역시 연구대상과 범위에서 동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청동기시대의 신전과 입대목 제의가 온전한 고고학적 근거 속에서 설정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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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필자는 이러한 종교적⋅사회적 배경이 송국리형문화 단계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

이 높고, 기원 전 1세기까지 존속했던 그 전통성을 고려하여 초기철기시대 농경의례와도 연

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 싶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전과 입대목 제

의는 제사와 관련될 수 있는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농경사회 및 농경의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자 한다. 

  앞으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소도(蘇塗)나 입대목 관련 

유적이 조사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고고학적 맥락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유구나 유물로 확

인되기를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기회삼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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